
 

두산갤러리 서울에서는 2018 전시기획 공모로 선정된 기획자 배은아의 《기적의 안뜰》을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최한다. 두산갤러리는 2011년부터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프로그

램을 통해 매해 세 명의 신진 큐레이터를 지원해 왔고, 2018년부터는 큐레이터에 대한 지원을 확

장하고자 격년으로 공모를 통해 한 명의 기획을 선정하여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0년 두산갤러리 전시기획 공모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접

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파리의 오래된 뒷골목을 가리키는 ‘기적의 안뜰(Cour des miracles)’에서 시작된다. 이 

표현은 낮에는 불구 행세를 하던 걸인들이 밤이면 이곳으로 돌아와 정상이 된다고 하여 생겨났다. 

사회 규범을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기적의 안뜰’은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이나 장 콕토

의 ‘앙팡 테리블’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이원성과 인간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타락과 숭고

가 공존하는 마법의 장소로 은유 되어왔다. 이 표현을 제목으로 가지고 온 《기적의 안뜰》은 사회

적 통념과 습득된 언어로 고착된 가치들을 질문하고 그 경계의 흔들림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의 상

상력을 담아본다. 

 

《기적의 안뜰》은 각기 다른 세대에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다섯 명의 작가 박승원, 박종호, 정소영, 

조은지+앨리스, 홍승혜를 초대하고 그들의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물리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경계의 의미에 주목한다. 박승원은 신체를 장악한 사회 규범에 억압당하지 않으려는 히스

테리 증상을 무언의 독백으로 기록해왔고, 박종호는 유년기의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자화상에 삶

의 미세하고 잔혹한 순간들을 이입해왔다. 정소영은 끊임없이 유동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역

치와 순응의 구조를 미학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조은지는 법과 질서 속에 은폐되고 분할된 감각

들을 자신의 몸으로 전이해왔다. 홍승혜는 픽셀 단위의 변주 속에서 무한 증식하는 형태의 생성

과 리듬의 형상을 연구해 왔다. 

 

지난 일 년간 다섯 작가는 배은아 큐레이터와 함께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기

존의 작품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번 전시는 다섯 작가의 서로 다른 경계들이 한 공간 

안에 뒤엉키며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분리된 삶의 모순된 가치들을 통합하고 경계의 양면성을 

넘어 불완전한 화음 혹은 완전한 불협화음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박승원(b. 1980)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독일의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미디어-시간예술학과)를 전공했다. 갤러리구(2017, 서울, 한국), 아마도 

예술공간(2016, 서울, 한국), 미디어 극장 아이공(2015, 서울, 한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6, 서울, 한국), 백남준 아트센터(2015, 용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2013, 서울, 한국), 대안공간 루프(2012, 서울, 한국),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2012, 안산, 한국) 외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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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b. 1972)는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다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해 서

양화과를 전공하고 최근 미술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갤러리 세인(2018, 서울, 한국), 온그라

운드2(2017, 서울, 한국), 63스카이아트 미술관(2015, 서울, 한국), 갤러리 그리다(2013, 서울, 한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아마도 예술공간(2018, 서울, 한국), 양평군립미술관(2016, 양평, 한국), 

하이트 컬렉션(2015, 서울, 한국), OCI 미술관(2015, 서울, 한국), C.A.R. contemporary art ruhr(2012, 

에센, 독일), 코리아나 미술관(2011, 서울, 한국)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정소영(b. 1979)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아트선재센터 오프사이트(2016, 서

울, 한국),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2013, 서울, 한국), OCI 미술관(2011, 서

울, 한국), 사루비아 다방(2008, 서울, 한국), 금호미술관(2007, 서울, 한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

고, 송은아트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 KunstQuartier Bethanien(2018, 베를린, 독일), New Art 

Exchange(2018, 노팅험, 영국) 클레이 아크 미술관(2016, 김해, 한국), 서울시립미술관(2015, 서울, 

한국), 아라리오 미술관 동문모텔II(2015, 제주, 한국), Tripostal Lille 3000(2015, 릴, 프랑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오설록 서광 다원(2014, 제주, 한국) 등에서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조은지(b. 1973)는 이화여자대학 미술대학에서 조소과를 전공하고 런던 예술대학 세인트 마틴스 

아트 칼리지에서 순수예술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휘슬 갤러리(2018, 서울, 한국), 아트스페이스 

풀(2017, 서울, 한국), 원앤제이 갤러리(2016, 서울, 한국), RM GALLERY(2012, 오클랜드, 뉴질랜드), 

국립극단 서울(2009, 서울, 한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서울시립미술관(2018, 서울, 한국), 

APAP5(2016, 안양, 한국), 국립현대미술관(2016, 서울, 한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5, 광주, 한국), 

뉴 뮤지움(2013, 뉴욕, 미국), 뒤셀도르프 페스티벌(2012, 뒤셀도르프, 독일), 사라예보 윈터 페스티

벌(2012, 사라예보, 보스니아), 백남준 아트센터(2011, 용인, 한국), 경기도 미술관(2011, 안산, 한

국), 광주비엔날레(2008, 광주, 한국) 외 다수의 국내외 기획전과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홍승혜(b. 1959)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하

고 있다. 북서울시립미술관(2016, 서울, 한국), 스페이스 윌링앤딜링(2016, 서울, 한국), 국제 갤러

리(2014, 서울, 한국), 아뜰리에 에르메스(2012, 서울, 한국), 갤러리2(2009, 서울, 한국) 외 20여회

의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2017, 광주, 한국), 일민 미술관(2017, 서울, 한국), 미디

어 시티 서울 비엔날레(2016, 서울, 한국), 하이트 컬렉션(2012, 서울, 한국) 파리 역사박물관(2008, 

파리, 프랑스), 클레이 아크 김해미술관(2006, 김해, 한국) 등 다수의 국내외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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